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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수녀들의 모임—다양성 안의 일치 

 

지금 로마 모원에서 열리는 “젊은 수녀들의 모임”은 2주차에 접어들었고 참석자들은 이미 오랜 
친구가 되었습니다. 회의실 좌석 배치는 매주 바뀌며 그룹 활동으로 인해 전원이 움직여야 하므로 
유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수녀들은 6개국에서 왔으며 4개 언어를 구사합니다. 하지만 무료 
번역 앱을 사용하여 훌륭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참으로 다양성 안의 일치에 대한 
증거입니다.  

회의는 3월 20일에 시작되어 4월 10일에 끝을 맺습니다. 첫 주에는 젊은 수녀들이 30분 길이의 
파워포인트 발표를 하여 가족을 소개하고 성소 이야기와 사도직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참석자들은 
35세에서 45세 사이이며 다른 나라와 문화 출신들이었지만  X와 Y 세대 구성원으로서 많은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들의 세계는 함께 작업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면서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수녀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렉시오 디비나와 번갈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도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매일의 활동에는 총행정부 구성원이 준비한 인풋 세션과 관련 주제에 관한 많은 토론, 
도전적인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번의 로마 관광 기회와 아씨시 여행도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교황 프란치스코 알현에 참석하여 교황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주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에 계획된 세 번의 젊은 수녀들의 모임중 첫 모임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 
수녀들은 뛰어나게 창의적인 생각과 많은 에너지와 사명에 대한 열정과 평생에 걸친 학습자가 
되려는 갈망과 투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